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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들의 손까락질을 받으면서도 한인 동포들은 멋지게 살줄을 아는 민족입니다.  수년 전  연말에 방콕에 갔을 때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방콕근교에 있는 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에 취미를 가져보지도 못했고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저는 그저 골프장에 따라 가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 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골프장을 찾은 골퍼중의 적어도 1/3은 한인 남녀들이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온듯한 멋쟁이 한인 골퍼들이 모두 잘 생긴 미남 미녀들이었는데  빙점 이하의 한국의 날씨를 피하여 섭시 33도의 방콕으로 골프를 치러 온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골띠기로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상이 고급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인 골퍼들이 입고 있는 의상은 저의 눈에도 고급 상품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산 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아침 일찍이 마운트 볼디 (Mt. Baldy)에 등산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라남북도와 충청 남북도에 있는 유명 산을 다 오르 내렸지만 미국에서는 처음 해본 등산이었습니다. 등산 길에는 눈이 덮여 있었고 약간 녹아 얼은 등산길은 무척 미끄러웠습니다. 우리도 비교적 일찍 등산을 갔는데 많은 한인 등산 객들은 이미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만난 등산객들은 아마도 백명도 넘었는데 세명 정도를 빼놓고는 모두가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등산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 화, 등산용 지팡이, 빙판에 미끌어지지 말라고 신발에 장착한 아이젠, 바나나와 김밥등을 담은 백팩, 등산모자 등을 착용한 전문 등산객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등산객들은 거의 모두 부부 동반으로 온 것 같았으며 맨 앞에 가는 분과 맨 뒤에 가는 분은 워키 토기로 수시로 교신을 하면서 멋진 등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몇시에 모여서 등산을 시작하느냐고 물었더니 5시반에 산밑의 주차장에서 모여 등산을 한다는 오랜지 카운티의 등산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멋진 생활을 하는 한인들이었습니다. 그 등산 클럽 회원들은 매 토요일 새벽에 모인다고 했는데 비록 매토요일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저도 되도록 자주 등산을 할 결심을 했습니다.


한인들은 유비퀴이터스 코리안 (Ubiquitous Korean)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 가보아도 한인들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 정, 브라질의 삼바 축제 장, 이과수 폭포, 페루의 마츄비츠, 유럽제국, 티벳 등 어디를 가나 한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관광 명소에는 한인 광광객들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많음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왔거나 빚을 내서 왔거나 상관 없이 한인들은 멋있게 생활을 하는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하는 민족이 한인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2002년의 월드컵 경기를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준 로스 안젤레스의 스테이플 센터에 새벽 4시 이전이었지만  15000석이 넘는 그 실내 경기장을 꽉 메운 한인들의 홧끈한 집결력에 주류사회도 놀랐었습니다. 손까락질을 받기도 했고  광기 들린 민족이라는 야유도 받았지만  한인들은 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축구 경기도 멋있게 즐기는 민족임을 과시했습니다. 


비록 축구경기뿐만 아니었습니다. 한인 연예인들이 공연을 한 야외 공연장,  할리우드 볼을 빈틈 없이 채운 한인 관객들은 매년 그런 행사 때마다 주류 사회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관광이든지, 문화행사이든지, 운동경기이든지, 한인들은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한인이 돈 벌기에만 급급하는 민족이 아니고 멋있게 살 줄 아는 민족임을  유감 없이 보여왔습니다.  태국 유학생 제자가 저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과 모든 것을 닮고 싶어합니다.” 한류 물결을 탔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끝
